
■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며 대입 논술고사 출제한 대학들 고발 기자회견(2012. 9. 10.)

9월 12일, 논술 고사를 출제하며 고등

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주요 대학들

고발과관련된기자회견을실시합니다

▲ 대학 교육과정에서 대입 논술고사를 출제하여 교육법을 위반한 서울 일부 상위권

대학들을 상대로 고발하는 절차 밟기로.

▲ 해당 대학들에 대한 고발을 위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2013년 입시에도 불

이행할 경우, 곧바로 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고발 절차도 진행할 것임.

▲ 정부의 대학별 논술 시험 개선 정책 발표 후에도, 주요 대학들은 2013년 논술고사

종전대로 실시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회원대학들의내규위반에대한징계절차를밟지않은대교협도법적지위회수및대입

제도 관련법률 개정 절차밟을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12일 11시에 연세 대학교 정문 앞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

어서 논술 고사를 실시함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대학들을 규탄하며, 정부가

해당 대학들에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시정 명령이 내려

진 후에도 2013년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독 직무를

방치한 대교협을 비판하며, 대교협의 관련 업무 수행 지위 회수 및 대입 관련 법 개정

계획 발표 등도 당일 기자회견 속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012년 11개 대학의 수리논술고사 및 인문계 논술 시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들 대학

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 대학 교육과정에서 출제하여 심각한 선행 학습 부담을

안겨주고, △본고사 방식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함으로, 2012년 대학별 고사와 관련하

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학생의 선발), 제33조 제2항(대학입학전형시행계

획의 수립 등), 제35조 제2항(입학전형자료)을 위반하였으며, 동시에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도 위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역시 해당 대학들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 있고, 대교협 역시 이에 대해 일체의 징계도

내리지 않은 채 권한을 방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정부가 8월 22일 대학별 고사 관련 개선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

울시 상위권 대학들이 2013년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반영하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대학이 즉각 2013년 대학

별 논술고사 출제를 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해당

대학들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해당 대학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과부가 해당 대학들에 대해 시

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는 바(근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64조 제2항

제3호), 정부가 각 대학들에게 이런 시정 명령을 내려야하며, 이 시정 명령을 받은

후에도 2013년 대학별 논술고사를 분석한 결과, 관련 법률을 어긴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

을 경우, 감독 책임의 방기를 이유로 교과부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와 아울러, 지금까지 회원 대학들의 자체 내규를 어긴 상황을 묵과한 대교협

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대교협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가 제공했던 대학 입시제도 관련

된 지위를 회수하며 대입 제도 운영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합니다.

■행사명 :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하여 논술고사 출제한 대학들 고발 관련 기자회견

■일 시 : 2012. 9. 12.(수) 11시~12시

■장 소 : 연세대학교 교문 앞(※관련 규정을 어긴 대표 대학임)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자회견 주요 내용



□ 2012년대학별수리논술고사등에서고등교육법시행령을위반한대학들의법적고발예고

□ 일부 회원 대학들이 자체 내규를 위반했음에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대교협의 규탄

및 법적 지위 회수 요구

□ 해당 대학들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 촉구 및 대교협의 지위 및 대학입시제도 관

련 법률 개정 촉구

※연 락 :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